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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동해 왕돌초 지역에 서식하는 대게자원  (Chionoecetes opilio) 출현 양상
김성한✽

군산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Winter Occurrence Pattern of Chionoecetes opilio 
around Wangdol Reef in the East Sea near Uljin

Sung-han Kim✽
College of Ocean Science Department of Aquaculture and 

Aquatic Resourc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Kunsan 573-701, Korea

An ecological investigation was conducted in winter from November 2007 to February 2008, around Wangdol 
Reef in the East Sea to analyze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fecundity of Chinoecetes opilio. The sex 
ratio was 30.11:69.89% (female:male) in November, 62.03:37.97% in December, 37.59:62.41% in January 
and 14.69:85.31% in February. Regression equations indicated highly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size 
and weight parameters (carapace length, width, total weight). During the sampling period ovigerous females 
were continuously collected. The percentage of ovigerous females was 96% in November, 90.57% in December 
89.80% in January, and 88.46% in February. The average number of embryos was 64,800. The regression 
equation between carapace width and the number of embryos was y = 2.6805x - 0.9182 (R2 = 0.7166). 
Embryo volume increased as embryo development proceeded. The mean size of an embryo was 0.72 mm. 
Embryo volume ranged from 0.42 to 0.84 m3 during embryo developmental stages 1 t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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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왕돌초 해역은 경북 울진군 후포에서 22 km 떨어져 있으며 

수심 200 m 바다에 솟은 15 m2 넓이의 거대한 바위산이다. 
왕돌초는 남북으로 길게 돌출된 수중여로 서쪽은 급한 경사를 
이루고 동쪽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갖고 있으면서 3개의 
봉우리를 갖고 있으며, 왕돌초 수심은 평균 40~60 m이고 얕은 
곳은 3 m다. 이곳에는 먼바다 어류와 연안어류, 난대어류와 
한대어류가 어울려 살아가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생태계의 
보고다. 왕돌초 해역은 사람의 발길이 드물고 오염이 안된 
지역으로 생태계 자원이 잘 보존된 지역이다. 대게는 울진군 
왕돌초 해역에 다량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게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았
다. 우리나라 동해안의 대게 성장과 생식에 대한 연구 (Chun 
et al. 2008; 2009) Lim et al. (2000) 동해안 대게, Chionoecetes 
opilio의 크기조성 특징과 성숙, Lim et al. (2001)의 대게, 
Chionoecetes opilio유생의 형태 및 수온별 성장 그리고 Lim 
et al. (1998)의 대게 Chionoecetes opilio (O. Fabricius)의 난 
발생 및 부화 유생의 형태 등이 대게 생태 및 자원관련 연구들
은 본 연구의 개체군의 출현양상과 생식특성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해외에서 연구한 자료로는 캐나다 성 로렌
스 남만에 서식하는 대게의 난 발생과 생식 주기 (Moriyasu 
and Lanteigne, 1998) 수컷대게의 형태와 생식소 성숙 (Comeau 
and Conan, 1992),  동베링해에 서식하는 대게의 공간적 분포

와 가입양상 (Zheng and Gordon, 2001),  암컷 대게의 생식양상
의 변이 (Jewett, 1981), 일본해와 카사만의 대게 유생의 분포 
(Kon et al., 2003) 뉴파운드렌드와 라브라도 셸프에 있는 대게 
수컷의 분포와 개체군 통계학 (Dawe and Eugene, 2002) 등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대게자원의 구조 및 생식특성에 비교할 
수 있는 연구들이다 

대게는 우리나라 동해연안에서 많이 어획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 매우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가치 있는 수산물로서 
경제적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어종이다. 대게는 특히 울진
지역의 고부가가치 수산물로서 대게의 생산력을 유지 증대하
기 위해서는 대게의 생태학적 조사와 이들의 생활사를 이해하
고 자원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게 개체군 크기
를 결정하는 산란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대게의 겨울철 주 
어업시기에 왕돌초 해역에 서식하는 대게개체군의 구조와 
생식특성을 분석하여 대게자원의 출현양상을 파악하고자 한
다.

 재료 및 방법 
대게의 생태자원학적 출현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경상북도 

울진군 왕돌초 인근해 한 정점 ( 129° 47′192″, 36°  48′ 
117″) (Fig. 1)에 서식하는 대게 (Chionoecetes opilio)를 금어
기를 제외한 주요 어업시기인 겨울철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매월 한번 총 4번 채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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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sampling site of Chionoecetes opilio. 

채집은 어선 (제3 덕성호 9503019-6479309)을 이용하여 유
자망을 사용하여 수중 200~300 m에 투망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양망하여 대게를 채집하였다. 

채집된 대게는 현장어선에서 암수 및 크기별로 대분리한 
후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암수의 구별은 복부 배판의 형태를 
관찰하여 뾰족하고 좁으면 수컷, 넓고 둥글면 암컷으로 구분
하였다. 운반된 시료는 그 즉시 실험실에서 크기와 무게를 
측정하였다. 생물학적 매개변수인 크기와 무게의 측정은 갑폭 
(Carapace width (mm))과 갑장 (Carapace length (mm) 및 전중 
(Total weight (g))을 0.01 millimeter 단위의 디지털 vernier 
caliper 와 저울 (DB 200) 로 측정하였다. 4개월간 갑폭, 갑장, 
전중의 평균값 및 최대 최소값을 측정하여 월별 비교분석하였
다. 그리고 갑폭과 전중과의 관계와 갑폭과 갑장과의 관계를 
로그로 치환한 선형회귀식으로 표현하여 결정계수를 이용하
여 각각 두개의 변수간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측정한 갑폭을 이용하여 월별 체장빈도 분포 조성표를 작성
하였다. 채집한 대게 중 암컷을 분리하여 암컷의 포란 유무를 
확인하였고, 포란한 암컷의 월별 비율을 그래프로 표시하였
다. 포란한 암컷으로부터 난을 분리하여 난의 발달단계와 비
율 그리고 난의 수를 세었다.

난의 발달단계는 (Chun et al., 2008; Kim and Hong, 2004) 
의 연구를 참고하여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구분하였다. 

1) 1단계: 난의 색깔(주황색)- 눈 미발달
2) 2단계: 난의 색깔 (갈색)- 눈 발달시작
3) 3단계: 난의 색깔 (검은색)- 눈 완전발달
월별 포란한 암컷의 난 발달단계별 출현 비율을 측정하여 

월별 난의 발달단계별 퍼센티지를 계산하였다. 번식력은 난의 
수를 계수하여 표현하였으며, 갑폭과 난수간의 상관관계를 
로그로 치환한 회귀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난의 크기와 
체적을 측정하기 위해 현미경하에서 난의 크기를 측정하고 
체적은 4/3πr1r2

2 (r1: 장축의 반지름 r2: 단축의 반지름) 포란한 
암컷이 연속 산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갑각을 제거한 후 
난소를 분리해 내어 난소의 발달 상태 및 단계를 미성숙 (흰
색), 성숙 (주황색)양상을 해부현미경하에서 관찰하여 (Chun 

et al., 2008; Kim and Hong, 2004). 산란의 연속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    과 
성비 

암수간 성비를 보면 (Fig. 2) 채집의 대부분 기간동안 수컷의 
출현비율이 암컷보다 더 높게 출현하였다. 월별로 암수간 성
비는 각각 30.11%:69.89% (11월), 62.03%:37.97% (12월), 
37.59%:62.41% (1월), 14.69%:85.31% (2월)로 나타났다. 그러
나 12월의 경우 암컷이 62.03%였고, 수컷이 37.97%를 나타내
며 암컷의 비율이 수컷보다 높았다. 

Fig. 2. Sex ratio (A) and monthly percentage proportion of 
ovigerous females of Chionoecetes opilio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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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nthly mean, maximum, minimum size of carapace width, total weight and carapace length of Chionoecetes 
opilio

Carapace width (TW) November December January February

Female
Mean:80.74

Maximum:92.11
Minimum:67.23

Mean:79.87
Maximum:92.7
Minimum:61.21

Mean:82.23
Maximum:95.23
Minimum:64.02

Mean:80.81
Maximum:90.9
Minimum:63.32

Male
Mean:96.95

Maximum:136.67
Minimum:62.14

Mean:98.67
Maximum:135.3
Minimum:80.91

Mean:91.87
Maximum:130.81
Minimum:63.95

Mean:86.02
Maximum:117.37
Minimum:61.49

Total weight (TW) November December January February

Female
Mean:153.01
Maximum:240
Minimum:90

Mean:130.81
Maximum:180
Minimum:70

Mean:135.6
Maximum:200
Minimum:70

Mean:138.84
Maximum:220
Minimum:70

Male
Mean:254.78
Maximum:670
Minimum:70

Mean:294.66
Maximum:660
Minimyum:130

Mean:226.8
Maximum:740
Minimum:90

Mean:187.08
Maximum:400
Minimum:70

Carapace length (CL) November December January February

Female
Mean:78.63 

Maximum:88.08
Minimum:65.68

Mean:77.06
Maximum:89.56
Minimum:57.88

Mean:79.88
Maximum:91.92
Minimum:63.64

Mean:77.79
Maximum:86.8
Minimum:63

Male
Mean:96.95

Maximum:136.67
Minimum:62.14

Mean:97.04
Maximum:129.36
Minimum:80.19

Mean:90.69
Maximum:127.91
Minimum:65.85

Mean:83.78
Maximum:111.88
Minimum:61.49

Fig. 3. Monthly change of mean carapace width, carapace length and total weight of Chionoecetes opi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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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ize frequency distribution of carapace width of Chionoecetes opilio.

평균갑폭, 갑장, 전중 및 체장빈도 조성표 Z
암컷과 수컷의 생물학적 매개변수인 갑폭과 갑장 및 전중의 

평균값을 월별로 비교하였다 (Table 1 과 Fig. 3). 11월 표본의 
경우 암컷은 갑폭이 평균 80.74 mm,  갑장은 평균 78.63 mm이
었으며 갑폭과 갑장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전중의 크기는 
평균 153.01 g 이었다. 수컷의 경우 갑폭은 평균 96.95 mm, 
갑장은 평균 95.23 mm, 암컷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갑폭과 
갑장의 크기차가 거의 없었다. 전중은 평균 254.78 g 으로 
수컷이 암컷보다 크기와 무게에서 높은 값을 가졌다. 12월 
표본의 경우 암컷의 갑폭은 평균 79.87 mm, 갑장은 평균 77.06 
mm 로 11월 표본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전중은 평균 130.81 
g 으로 11월 표본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수컷의 경우 갑폭은 
평균 98.67 mm, 갑장은 평균 97.04 mm 로 역시 11월 표본과 
거의 유사하였다. 전중은 평균 294.66 g 으로 11월표본보다 
다소 높았다. 1월의 경우 암컷의 갑폭은 평균 82.23 mm, 갑장
은 평균 79.88 mm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전중은 평균 135.6 
g으로 11월표본보다 다소 작았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컷의 갑폭은 평균 91.87 mm, 갑장은 90.69 mm 로 앞의 

표본들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전중은 평균 226.8 g 으로 
앞의 표본들에 비해 감소하였다. 2월의 경우 암컷의 갑폭은 
평균 80.81 mm, 갑장은 평균 77.79 mm 로 다른 월에 채집된 
표본들과 거의 유사하였다.

전중은 평균 138.84 g 으로 역시 다른 월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컷의 갑폭은 평균 86.02 mm, 갑장은 평균 83.78 
mm로 다른 월에 비해 감소하였다. 전중은 평균 187.08 g 으로 
역시 감소하였다.

월별 체장빈도 조성표를 암수별로 살펴보면 (Fig. 4), 암컷
의 경우 단일 mode를 보였으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갑폭의 
계급은 90~100 mm이었다. 매월 빈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수컷의 경우 갑폭 100~110 mm구간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암컷의 경우 채집된 표본의 빈도분포가 
거의 변화되지 않았으나 수컷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도의 분포양상이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이러한 현상은 암컷의 경우 포획이 금지되어 분포양상이 
일정하였으나 수컷의 경우에는 많은 양이 포획되고 있는 시점
이어서 빈도의 분포양상이 매우 변동적으로 나타났다고 추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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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gression relationship between carapace width and total weight, carapace length of Chionoecetes opi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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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nthly percentage proportion of females by egg developmental stages of Chionoecetes opilio.

암수크기 및 무게와의 상관관계 
월별 암컷의 갑폭과 전중과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표현하여 

살펴보면 (Fig. 5) 11월의 경우 암컷에서는 갑폭이 증가함에 
따라 전중이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기울기의 값은 2.59이
었으며 결정계수 (R2)는 0.66였다. 갑폭과 갑장과의 관계를 
보면, 갑폭의 크기가 갑장의 크기보다 다소 컸으나 양 매개변
수의 증가율은 서로 비슷한 값을 보였다. 기울기는 0.89이었으
며 결정계수 (R2)는 0.90이었다. 수컷의 경우 갑폭과 전중간의 
관계를 보면 암컷과 달리 갑폭이 증가함에 따라 전중이 거의 
같은 비율로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기울기의 값은 2.91 이었고 
결정계수 (R2)은 0.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갑폭과 갑장과의 
관계는 암컷의 경우와 유사했다. 갑폭이 갑장보다 미미하게 
컸으며, 갑폭의 증가율이 갑장의 증가율과 서로 거의 유사했
다. 기울기의 값은 0.9882이었고 결정계수 값은 0.97로 매우 
높았다. 12월의 경우 암컷의 갑폭과 전중간의 관계를 보면 
기울기의 값은 2.62를 보였으며, 결정계수값 (R2)은 0.83을 
보였다. 이 그림을 보면 갑폭이 증가함에 따라 전중의 증가가 
다소 완만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갑폭과 갑장간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표현한 그림에서는 기울기의 값이 0.92을 
보였으며 결정계수 (R2)은 0.96의 값을 보였다. 이것은 갑폭과 
갑장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

컷의 경우 갑폭과 전중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표현한 그림을 
보면 갑폭과 전중의 기울기가 3.32로 다른 값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결정계수의 값은 (R2)은 0.95로 매우 높았으며, 이것
은 갑폭의 증가보다 전중의 증가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폭과 갑장간의 관계를 보면 기울기가 0.95였으며, 결정계수  
(R2)은 0.99였다. 이것은 갑폭의 증가율과 갑장의 증가율이 
거의 일정하게 변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2008년 1월의 경우 
암컷의 갑폭과 전중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울기가 2.80였고, 
결정계수 (R2)은 0.91였다. 이것은 갑폭이 증가함에 따라 전중
은 다소 작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갑폭과 갑장간의 관계
를 보면, 기울기가 0.9118이었으며, 결정계수 (R2)은 0.97이었
다. 이것은 다른 시기와 마찬가지로 갑폭과 갑장간의 변화는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컷의 경우 갑폭과 전중
간의 관계에서 기울기는 3.10였고, 결정계수 (R2)은 0.94이었
다. 갑폭이 증가함에 따라 전중의 증가도 거의 유사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폭과 갑장의 관계를 보면 기울
기는 0.96였으며 결정계수 (R2)은 0.98이었다. 2월의 경우 암컷
에서는 갑폭과 전중간의 관계에서 기울기가 3.188이었으며 
결정계수 (R2)은 0.86이었다. 2월은 다른 월에 비해 갑폭과 
전중간의 관계에서 기울기의 값이 다소 높았다. 이것은 갑폭
이 증가함에 따라 전중의 증가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폭과 갑장간의 관계에서 기울기는 0.95였으며, 결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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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은 0.98이었다. 수컷의 경우 갑폭과 전중간의 관계를 보면 
기울기가 2.75였으며 결정계수 (R2)은 0.94이었다. 2월에 출현
한 수컷은 타월에 비해 기울기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갑폭과 
갑장간의 관계를 보면 기울기는 0.89였으며, 결정계수 (R2)는 
0.96이었다.

산란
왕돌초 지역에서 채집된 암컷의 포란유무를 확인하였다. 

전 채집기간동안 포란한 개체들이 매월 연속적으로 출현하였
다 (Fig. 2). 대부분의 암컷들이 포란하였으며, 매월 난 발생단
계 1~3단계까지가 출현하였다. 포란율을 살펴보면, 11월에 
96%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90.57% (12월), 89.80% (1월), 88.46% (2월)로 각각 나타났으
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다소 감소하였으나 대체적으로 매
우 높은 포란율을 나타내었다. 

Fig. 7. Relationship between carapace width and number of 
embryos of Chionoecetes opilio.

Fig. 8. Relationship between egg developmental stages and 
egg volume of Chionoecetes opilio.

월별 포란한 암컷의 난 발달 단계별 출현 비율을 살펴보면 
(Fig. 6), 2007년, 11월의 경우 1단계가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2단계가 28%, 3단계가 11%, 포란하지 않은 개체가 9%를 
보였다. 12월의 경우 1단계가 24%, 2단계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단계가 22%, 포란하지 않은 개체가 4%를 보였
다. 2008년 1월의 경우, 1단계가 88%를 보이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단계가 2%, 3단계는 0%를 나타내었고, 포란하
지 않은 개체들은 10%의 출현율을 보였다.

난소의 발달과 난의 발달과의 관계를 보면, 난소가 미성숙
과 중숙시 흰색, 미백색 혹은 주황색을 나타냈으며, 이때 난은 
미 성숙상태로 항상 존재하며, 주황색을 띄었다. 난소가 미 
성숙일때와 중숙일때 흰색과 주황색을 띄었으며, 난은 중숙으
로 갈색을 나타냈다. 난소가 성숙시 주황색을 띄었으며, 이때 
난도 성숙하여 검은색을 나타내었고 난은 거의 부화 직전이었
다. 대게의 번식력은 난의 수로 표현하였다 (Fig. 7). 난의 수는 
30,000~115,900개였으며, 평균 64,800개였다. 갑폭과 난의 크
기관계를 로그로 치환한 후 그 식을 살펴보면, y=2.6805x- 
0.9182였으며, 결정계수값 R2=0.7166이었다. 즉 두 변수의 관
계는 양의 관계를 보였다.

난의 크기는 1단계 장축의 길이가 평균 0.72 mm였다. 1단계 
난의 체적은 0.42 m3 였고,  2단계는 0.73 m3였으며, 3단계는 
0.84 m3였다 (Fig. 8). 난의 발달단계가 증가함에 따라 난의 
체적은 증가하였다. 

고    찰
암수간 성비의 차이는 대게의 암수간 이동력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채집이 실시된 지역은 일반적으로 암수가 
동시에 출현한 지역이었지만 암컷은 대부분이 포란한 상태였
으므로 이동력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부분
의 기간동안 수컷이 그물에 많이 포획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
나 12월의 경우 암컷이 수컷보다 높은 출현량을 나타내었는데, 
정확한 원인은 파악할 수 없으나 12월은 조업이 실시되는 첫 
시기이므로 수컷의 개체수가 갑자기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게의 생물학적 매개변수인 갑폭 및 갑장의 크기 차이를 
보면 갑폭이 갑장보다 다소 컷으며, 이것은 암컷의 경우 (CW) 
65.21~95.23 mm였으며, 수컷은 (CW) 61.49~136.67 mm였다. 
암컷보다 수컷이 높은 성장을 보이는 이유는 암컷의 경우 
성성숙크기로 성장하면 교미후 계속적으로 산란 및 포란을 
한다. 따라서 암컷은 탈피를 멈추지만 수컷은 계속탈피를 하
므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유사한 연구인 Lim et al. (2000)연
구에서 보면, 암컷 (CW) 36.1~97.9 mm, 수컷 (CW) 38.5~110.5 
mm로 조사되었으며, 두 연구간의 최소 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채집도구의 차이로 추정된다. 암수간 갑장과 갑폭간의 
크기 차이를 보면 갑폭이 다소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
한 결과는 타 연구결과와 일치되었다 (Fukatai, 1965 and Lim 
et al., 2000). 

갑폭에 대한 체장빈도 분포 조성을 보면 암컷의 경우 각 
계급별 출현빈도가 월별 큰 변화없이 나타났다. 이것은 암컷
의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월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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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수컷의 경우 포획이 시작됨에 따라 
월별 다소 불규칙적인 빈도 분포 조성을 보였다. 

갑폭, 갑장, 전중간의 관계는 월별로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갑폭이 중가함에 따라 갑장과 전중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폭에 따라 전중과 갑장은 서로 
다르게 증가하는데, 갑폭과 전중간의 기울기는 3에 가까운 
값을 보였으며, 갑폭과 갑장간의 관계에서 기울기는 1에 가까
운 값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갑각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Kim, 2005). 이러한 변수들에 대해 월별 암수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갑폭에 대한 전중의 관계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양상은 암컷의 포란 및 탈피등과 관련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COVA, P<0.05). 

본 연구에서는 암컷의 성 성숙시 크기를 정확히 파악할 
순 없었으나 본 연구의 채집시 60 mm 이상에서 포란한 개체들
이 출현하였으므로 그 시기에 성 성숙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 보다 더 작은 크기에서 성 성숙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타 연구에서 보인 성 성숙시 크기를 보면 Watson 
(1970)은 갑폭 약 50 mm의 크기에서 50%이상의 암컷이 성숙
한 것으로 보고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울진 근해 암컷의 경우 
갑폭 54 mm가 산란성숙의 전환점일 것으로 보고했다 (Chun 
et al. 2008; Lim et al., 2000).  

Yoshida (1941)의 연구를 보면 한국해양에서 채집된 성숙한 
C. opilioelongatus 암컷은 63 mm였으나 반면에 일본해에서 
나온 종의 성 성숙이 50에서 55 mm였다. 알래스카에서 잡힌 
C. bairdi 암컷은 약 80 mm에서 50%가 성 성숙이 일어났다 
(Hilsinger, 1976). 울진대게의 번식은 연속적이며 연중 포란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일본의 Kon (2003)의 연구와 일치
한다. 본 연구에서 부화계절은 정확히 파악 할 수 없으나 일본
의 연구에서는 2월~4월이라고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나, 이 보다 좀 더 빠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번식력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 연구와 다른 
연구들이 매우 일치하였다. 난수의 경우 울진대게의 경우 평
균 64,800개 정도로 조사되었다. Ito (1963)의 연구를 보면 
약 30,000~80,000개의 난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Lim 
et al. (2000)가 한 연구에서는 35,000 (64.9 mm CW)~114,000 
(87.7 mm CW)개를 보이며 본연구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대게의 번식력 및 갑폭과 난수간의 
상관관계는 양의관계를 보였으며, 이것은 갑폭이 증가함에 
따라 난수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연구들과 비교하
면, 일반적으로 갑폭과 난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to, 1963). Sainte-Marie (1993)의 성 로렌스 북서
만에 서식하는 초산 대게와 다회 산란한 대게의 생식주기와 
번식력 의 연구를 살펴보면 갑폭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
며, 평균 난의 구경과는 음의 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초산과 
다회 산란한 암컷간의 차이를 기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구분하진 않았다. 울진대게 난의 크기는 0.72 mm였으며, 난의 
발생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난의 체적은 증가하였는데 특히 
stage 1에서 stage 2로 진행 되었을때 난의 체적은 더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난발생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난의 체

적의 증가현상은 매우 일반적으며, 다른 갑각류 난발생양상과 
유사하였다 (Kim and Hong 2004). Jewett 1981의 연구를 보면 
남동베링해에서 0.66 mm, 축치해에서 0.71 mm, 성로렌스해에
서 0.65 mm로 지역에 따라 난의 크기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남동베링해와 성 로렌스만으로부터 잡
힌 게의 난 크기가 유사하였으며, 균일성을 나타내었다. 그러
나 축치해 지역의 게에 대한 평균 난의 크기와 게의 크기 
사이에 큰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난의 크기도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난의 크기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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